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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안에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설

비관련규제가개선돼설치가쉬워진다

국민안전처는주유소의전기차용충전설비

기준을 개선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적용된다고 1일밝혔다

지금까지 주유소 안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

치하려면 전기불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폭성능을갖춰야만했다

그러나 모든 주유소 내 충전설비에 방폭성

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유소

의충전기설치가제한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충전설비의 전원을 긴

급히차단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고충전기

를고정주유설비로부터 6m이상 전용탱크주

입구로부터 4m 이상설치하는경우에는방폭

성능을갖추지않아도설치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주유소가 야간에 운영하려면

지정해야하는위험물안전관리자의대리자와

관련한규제도완화했다

현행 규정은 안전관리자 대리자에게 실무

경력 1년 이상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유

소 직원 상당수는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

트생으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례도 많

은실정이다

개정안은대리자의자격기준에 1년종사경

력을 삭제하고 소방안전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것으로고쳤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학교에 설치하는 화학

실험실에 적합한 위험물안전 기술기준이 없

어 일반 사업장의 기술기준을 적용하거나 소

방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등 문제점에 따

라 화학실험의일반취급소기술기준을 신설

했다

종전에는 화학실험실을 별도의 건물에 설

치해야하는기준때문에대학교강의동안에

는화학실험실을만들수없었고일부는무허

가로 실험실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안전하게

건물안에설치할수있게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가 2016 CJ 대한통운슈퍼레이스챔

피언십 5차전 SK ZIC6000 클래스에서우승을차

지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나이트레이스로 개최된 레이싱대회에서 자사 타

이어 엑스타(ECSTA) S700(드라이)를 장착한 엑

스타레이싱팀 정의철 선수가 1위를 기록했다고 1

일밝혔다 23위도금호타이어장착차량들이차지

해상위권을휩쓸었다

SK ZIC6000 클래스는국내경주차량가운데가

장 빠른 속도와 파워(6200cc 436마력)를 가진 아

시아 유일의 스톡카 경주대회다 8기통 엔진을 장

착했으며직선구간에서최고시속300를넘나든

다 특히 국내 유일의 인터내셔널 시리즈로 한

중일 3개국에서 경기가 진행돼 아시아 모터스포

츠시장에서주목받고있다

2015 CJ 슈퍼레이스에서 시즌 종합 우승을 차

지했던금호타이어엑스타레이싱팀은올해 5차전

을마친현재까지팀누적성적 1위로우승을향해

거침없이질주하고있다

이번 슈퍼레이스 5차전은 레이스 투 나이트라

는 타이틀로 나이트레이스로 치러졌다 늦은 밤까

지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팀 컬러에 맞게 LED

로 꾸민 차량들이 서킷을 질주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오늘부터방폭성능안갖춰도

주유소내전기차충전기설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공중전화부

스 전기차 충전소 연녹색을 띄고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친환경 이미지도 함께 줄 수

있다 환경부제공

금호타이어 CJ 슈퍼레이스챔피언십우승

나이트레이스 13위 석권

현대기아차가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 가운데

자국생산비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일본 자동차

연구기관인포인(FOURIN)에따르면현대기아차

는 2015년 한 해 동안생산한 798만8479대중 44

8%인355만6862대를 국내공장에서만들었다

이같은자국생산비율은글로벌톱5 완성차업

체 중 가장 높고 5개사 평균인 307%를 크게 웃

도는것이다

현대기아차에이어두번째로자국생산비율이

높은업체는토요타로지난해 생산한 128만8122

대 중 403만4434를 일본에서제조했다토요타의

자국 생산비율은 392%다

이어독일폭스바겐이 273%로 3위 미국 GM

이 221%로 4위 르노닛산이 190%로 5위를각각

차지했다

기준을 톱10 업체까지 확장해도현대기아차의

자국 생산비율은 피아트크라이슬러(FCA)에 이

어 2위로여전히수위권이다

2011년 피아트가크라이슬러를인수해출범한

FCA는 지난해 529%의 자국 생산비율을 기록

했다

10위권 업체중가장 낮은자국생산비율을기

록한 업체는 혼다였다 혼다는 지난해 자사의 글

로벌 생산량 중 161%인 73만493대를 일본에서

만들었다

특히일본톱5 완성차업체의경우모두 2014년

에비해 2015년에자국생산비율이하락했다

토요타는 401%에서 392% 닛산은 189%에

서 187% 혼다는 214%에서 161% 스즈키는

349%에서 308% 마쓰다는 668%에서 616%로

각각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2014년 448%에 이어

2015년에도같은비율을유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기아차 자국 생산비율 448%글로벌 1위

쏘울과쏘렌토를생산하는기아차광주1공장생산라인에서직원들이완성차조립작업에열중하고있다 기아차제공

지난해 355만6862대 국내 생산

top 5 평균 307% 크게웃돌아

토요타 392%로 2위

외부에도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가 곧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이 자동차 판매의 새로운

포인트로 대두되는 추세에 맞춰 주요 자동차 메이

커들이외부에어백장착을적극추진하고있기때

문이다장착장소도전방보닛은물론측면출입문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여서 에어백 소재를 공급하

는섬유메이커들도다투어증산에나서고있다

지난 29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스바루자

동차를 생산하는 후지중공업은 가을에 내놓을 주

력차 임프레자(impreza) 신형에 일본 자동차 중

에서는 처음으로 외부에 에어백을 장착할 계획이

다

센서가 충돌을 감지하면 보닛 위에서 에어백이

터져사람이보닛위에떨어지더라도머리등이금

속에 세게 부딪히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후지중공업은 브레이크 등의 운전지원시스템인 

아이사이트와 함께 외부장착 에어백을 다른 차종

에도적용한다는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에어백 장착이 법적 의무는 아니다

다만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운

전석과 조수석 앞쪽에 에어백이 장착하지 않은 차

는거의없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자동차

의옆면이전봇대등에부딪힐때충격으로부터탑

승자를보호하기위한기준이마련될전망이다 이

렇게되면현재 30%정도인탑승자의측면을보호

하기위한사이드에어백장착률이크게높아져에

어백수요도대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 조사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에어백

시장은 2020년에 297억 달러(약 33조3500억원)로

현재의 15배로커질전망이다

연합뉴스

차외부에도에어백장착시대온다

日후지중공업신형차에첫장착

에어백시장확대섬유업계증산


